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렸다.(루카 3,15-16.21-22 참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하시는 구세주의 사명을 드

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고 예수님처럼 남의 허물을 대신 지고 희생하겠다고 약속했습니

다. 그런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식으로 여기셨습니다.

제1독서   이사  42,1-4.6-7      제2독서   사도  10,34-38      복  음    루카  3,15-16.21-22

입 당 송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렸네.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머무르시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화 답 송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영성체송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주님 세례 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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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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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전례



  오늘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또 다른 주

님 공현이라 할 만큼 하느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 세상에 드러내신 특별한 날

이라 할 수 있지요.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

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내려오

고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전하며 하

느님의 아들이심을 알려 주는 이 세례 예식

을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

느님의 아들이시며 죄하고는 상관없으신 예

수님께서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예식을 받

기 위해 요한을 찾아가 물에 잠기셨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잘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기에 당신의 중요한 목적이 숨어 있습니

다.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오늘 그 뜻을 세상 모든 사

람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는 하느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심

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에 억눌린 이들

이 어떻게 해야 진리와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 세례를 통해 몸소 보여 주러 오신 것

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세례는 인

간구원의 구체적인 실현이라 할 수 있겠지

요! 신성에 있어서 하느님과 결코 다르지 않

는 아드님이 인간을 구원할 길을 보여 주고

자 겸손하게도 한낱 인간에게 죄 사함의 세

례를 받고 있으니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이 어

찌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신 성

자의 정체를 온 천하에 알리며 응원해 주십

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 세례를 기점으로 성령과 함께 성부의 

든든한 후원의 목소리를 등에 업고 예수님

은 본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특히 

불의와 악함이 만연했던 세상에 공정을 세

워 나가는 일과 약한 이들에게 힘이 되어 주

기 위한 활동들을 펼침으로써 하느님 나라

를 실현하는 데에 온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즉, 정의와 사랑이 가득 찬 당신 삶을 통해 

당신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신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례를 통해 물

과 기름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께서 세례 때 받으셨던 은총을 우리도 함께 

나누어 받았습니다. 동시에 세례를 통해 예

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셨듯이 우리도 당

신 정의와 사랑의 삶으로 초대하시어 우리

도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도록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 때 우리가 약속

한 맹세를 떠올리며 우리 모두 하느님의 마

음에 드는 아들, 딸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

는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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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계시’라고 하면 믿을 교리의 내용으로만 이

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가 하느

님께서 계시하신 것임은 틀림없지만, 실상 하

느님의 계시는 지식만이 아니라 하느님 자신

이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모든 계시를 다 아

우르는 완전한 계시

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태초로

부터 여러 가지 방법

으로 사람들에게 말

씀하셨지만, 때가 차

서 “당신의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

씀하셨습니다.”(히브 

1,2) 그러므로 계시

를 받아들이는 것은 

옛날에 주어진 고정

된 지식을 머리로 받

아들이는 것이 아니

라 바로 오늘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을 

내 생활 안에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계시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님

  하느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 늘 사람

에게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창

조하신 만물은 맑은 정신으로 대하는 사람

에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느님을 찾도록 부추

깁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 안에 심어주신 

양심도, 착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

는 아버지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하

느님께서는 또한 직접 사람을 만나러 인간 세

상에 들어오시고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셨습

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

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사람들에게 전

해 주었고,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점점 뚜

렷하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이

셨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모습이 가장 완전

하게 사람들 앞에 드러난 것은 바로 예수님

을 통해서입니다. 예

수님께서는 하느님

이시고 또 사람이시

므로, 우리 사람들

과 인간관계를 맺으

시고 우리가 알아들

을 수 있는 사람의 

말을 하시며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지니

셨습니다. 예수님과

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사람은 하느님

을 직접 만나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보가 아닌 사람

  그러므로 계시는 하느님께 대한 지식에 그치

지 않습니다. 계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인

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어

진 것입니다.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은 교리 

지식을 받아들이기에 앞서 무엇보다 먼저 예

수님이라는 분, 우리처럼 피와 살을 가지고 인

생의 희로애락을 겪으시며 우리를 몹시 사랑

하셨던 분과 만나고 사귀는 것입니다. 예수님

께서는 역사의 한 시점에 나타나시어 작은 무

리의 사람들과 만나셨지만, 수난하시고 부활

하신 다음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 만남에 초대하십니다. 

신
앙
의

해

대구주보 ③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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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고등학교 가톨릭신우회를 소개합니다

이수희 로즈마리 

  찬미 예수님~! 경북고등학

교 신우회에서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2008년부터 모임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3명으로 

시작하여 올해는 7명 정도의 

회원(냉담자와 못 오시는 분 

포함하면 11명)이 매주 수요

일 점심시간 끝에 저희 학교 

공학관 2층에 있는 음악과 연

구실에서 약 30분간 모임하고 

있습니다. 

  신우회 모임 순서는 시작기도, 복음 말

씀 읽기와 나누기, 생활 나누기와 마침기도

로 이루어지며 마침기도 끝에는 어려움 중

에 있는 회원이나 학생들을 위해 주모경을 

함께 바치기도 합니다. 요즘은 모임 시작 전

후에 회원 한 분의 기타반주로 성가를 부르

며 더욱 풍성함을 느낀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더 많은 시간을 내어 함께 식사

하고 성모당 등에 가서 더욱 아름다운 시간

을 나누고 있는데, 올해에는 수능시험 전날 

감독관 회의 전에 좀 여유 있는 시간을 이

용하여 함께 식사하고 성모당과 성직자 묘

역에 가서 참배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전대

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1년에 두 번 정도 학교의 개신교 신

우회와 행사를 함께 하며 같은 그리스도인

으로서의 우의를 다지고 있답니다. 조촐하

지만 뜻 깊은 행사입니다. 부활절에는 선생

님들이 계란을 집에서 삶아 가져와 학교에

서 개신교 신자와 가톨릭 신자가 함께 모여

서 계란을 예쁘게 포장하여 전체 교직원에

게 선물합니다. 성탄절에도 점심시간에 교

내의 장소에서 함께 성탄파티를 합니다. 밥

과 기본 반찬은 학교 식당에서 가져오고, 

각자 집에서 다른 반찬이나 과일, 과자, 케

이크 등을 준비해 오면 멋진 뷔페가 차려집

니다. 이 성탄 모임에서는 시작기도를 개신

교가, 마침기도는 가톨릭이 하고, 함께 캐

럴도 부르고 음악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

을 함께 보낸답니다. 

  앞으로는 시험 기간 중에 한 번 정도 더 

긴 시간을 내어 가톨릭신우회 회원뿐만 아

니라 주위의 종교가 없으신 선생님들을 초

대하여 성모당이나 한티 등 의미 있고 아름

다운 장소로 피크닉을 함께 가는 행사를 가

져보면 어떨까 하고 구상하고 있답니다. 또

한 우리 학생들을 위한 모임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조만간 꼭 실현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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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당을 참배한 경북고등학교 가톨릭신우회 회원들



금주의 성인

  어느 날 악마가 한 청년에게 열 개의 병을 보여주면서 “이 중 아홉 개에는 꿀물이 들어있

고, 한 개에만 독약이 들어있다. 네가 이 중 하나를 마시면 엄청난 돈을 주겠다.“ 고 제안했

다. 청년의 눈앞에 산더미 같은 돈이 오락가락했다. “그래, 딱 한 번만 하는 거야. 이번 한 

번이면 평생 고생을 안 해도 될 테니까!”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진땀을 흘리며 한 병을 잡

고 마셨다. 아찔했다. 하지만 청년은 곧 환호성을 올렸다. “야! 내가 살았구나!” 악마는 청

년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돌아섰다. 악마는 다음번에 언제라도 아홉 개 중의 하나를 마시

면 돈을 곱으로 주겠다는 말과 함께 웃으며 유유히 사라졌다. 

  청년은 오랜 세월을 방탕하게 보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지자 

악마를 불러냈다. 얼마동안은 고민했지만 나중에는 어느 병을 골라야 할까 고민하지도 않

았다. 악습에 깊이 빠져 버린 것이다. 어느덧 청년은 백발노인이 되었다. 이제 두 개의 병이 

남았다.

  노인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병 하나를 골라 마셨다. 노인은 끝까지 살아남았다. 노인은 

기뻤다. 그때 악마가 남은 마지막 한 병을 훅 하고 들이마셨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처음부

터 독약이란 없었다. 그러나 너는 그때부터 돈이라는 독약으로 이미 죽어가고 있었다. 나는 

네 청춘을 망가뜨렸지. 네가 존엄한 존재로 태어난 사실을 잊게 하고 오로지 돈만 아는 최

고의 바보로 만들었지. 너는 이제 영원히 죽게 된다.” 악마는 유유히 웃으며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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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안토니오 (1월 17일)

최초의 은수자로 수도생활의 시조가 되시는 안토

니오 성인께서는 이집트 코무스에서 태어나 20세

에 부모를 여의고 사막에 들어가 은수생활을 시작

하셨다. 고행과 금욕생활 중에 악마의 유혹을 받기

도 한 성인께서는 영성생활, 유혹을 이기는 방법, 

영의 식별 등에 대한 많은 설교를 남기셨다. 지혜와 

학문이 뛰어나셨으며 엄격한 규율로 하느님을 섬기

신 성인께서는 수도생활에 희망을 품고 찾아온 많

은 청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셨다. 성인께서는 <사

막의 교부,> <모든 수도자들의 원조>라 불린다. 

대구주보 ⑤



주
님
의

몸

박성규 엘리지오내 마음에 쏘옥드는 우리 아들

마  성  우 (세례자 요한)

서품식 : 1월 19일(토) 오전 10시 계산주교좌성당

첫미사 : 1월 20일(일) 오전 11시 도원성당

천주교 대구대교구  사제 서품

교구장 대주교님께서는 2012년 12월 27일(목)부터 2013년 1월 1일(화)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스페인 라스팔마스에 있는 한국순교성인성당을 방문하시어 견진성사를 집전하

시고, 유럽에서 연학 중인 교구 소속 사제들의 연수에 함께하셨다. 연수를 통해 제2차 교

구 시노드 주제에 대한 토론과 사제들과의 면담의 시간을 가지신 대주교님께서는 또한 라

스팔마스 카나리아교구 교구장 주교님과 함께 피노 성모님 성지에서 미사를 봉헌하셨다.

◼  교구장 대주교님, 재유럽 교구사제 연수

⑥ 주님 세례 축일



한티순교성지 월피정(매월 셋째 주 토)

일시: 1.19(토) 10:00~17:00

내용: 완덕의 길(카르멜 영성)과

특전미사

지도: 박현찬(에우세비오) 신부

회비: 2만원 (중식 제공)

문의: 한티순교성지 (054)975-5151

마리아 영성피정(성체현시, 미사안수)

일시: 1.16(수) 13:00~17:00

2.20(수)13:00~17:00

지도: 강요셉 신부

문의: 삼덕성당, 422-6691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성소자 피정

중1~고3: 1.19(토)~20(일)

청년: 1.25(금)~27(일)

대상: 만 30세 이하 미혼 여성 

문의: 홍루피나 수녀 (010)4907-2754  

섭리기도 모임 (미혼 여성)

일시: 1.27(일) 14:00, 성당성당

문의: 천주섭리수녀회 (010)3940-3635

경산 어버이성경 거룩한 독서모임 모집

낮반: 월~목/ 밤반: 월~화(매주1회)

접수: 1.2~2.28, 임당역 2,3번출구 

내용: 마르코, 요한복음 (선착순)

대상: 성경학교 졸업자, 동등자 

문의: 815-1114 / (010)4910-4627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학생 모집

우편학습과 이러닝학습 (동영상강의)

원서: http://uus.pauline.or.kr

바오로딸, 성바오로서원

접수: 1.25(금)

문의: (02)944-0819~24/0840~42

5차원 전면학습코칭 리더십 특별과정

기간: 1.28~30(29기), 2.22~24(30기)

장소: 경북청소년수련센터 / 26만 원  

대상: 초·중·고·대학생 / 선착순 30명  

주관: 우아청 청소년 영성의 집

(살레시오수녀회)

문의: (010)3883-7004, 카페: 우아청

가르멜 기도학교

기간: 1.26(토)~27(일) 매월 마지막 주

1박 2일 피정식

장소: 마산 가르멜 피정의 집

대상: 고등, 대학, 일반(선착순 20명)

문의: (010)4650-4628, 회비: 5만원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5.6~18)

주관: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문의: 김성태 신부 (010)4598-6912

www.terrasanta.kr

로사리오 수녀회 기숙사생 모집

장소: 서울 성북구 성북동 281-6

대상: 여대생

문의: (010)4588-1394 / (02)741-3071

성소 | 피정 교육 | 모집

● 구미지역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1월 14일(월) 오전 11시 신평성당  

● 1대리구 성소후원회  1월 14일(월) 오전 11시 계산주교좌성당

● 2대리구 성소를 위한 기도모임  1월 14일(월) 오전 11시 30분 범어성당

●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월 14일(월) 오전 11시 월성성당

● 포항지역 밀알회 미사  1월 14일(월) 오전 11시 죽도성당

●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월 14일(월) 오전 10시 경주성건성당

● 성요셉 아버지학교 월례미사  1월 14일(월) 오후 8시 꾸르실료 교육관

● 김천지역 밀알회 미사  1월 15일(화) 오전 10시 평화성당

●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월 19일(토) 오전 10시 월성성당

● 미바회 후원미사  1월 19일(토) 오전 11시 성모당

● 평화를 위한 미사  1월 19일(토) 오후 3시 프란치스카눔(월배성당 뒤)

미사안내

건어물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고),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결혼
(053)474-0025, 476-9275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우체국 옆 교대역 입구

권종문(파비올라)

30년 전통

경일신경과·내과의원

대표전화 053) 652-2525

 뇌졸중(중풍)·치매 조기진단●

 MRI, CT,      위/대장 내시경●

 건강보험검진, 공무원종합검진●

비뇨기과
전 문 의 원장

강  일(베드로)
이영국(안드레아)

전립선 클리닉(레이저수술,암검진)
요로결석클리닉(24시간 쇄석)

범어네거리 애플타워 5층 TEL. 755-0888

애플비뇨기과
www.appleuro.com

운전면허행정심판전문취소
구제

대표 박 수 원(스테파노)

대구 MBC 네거리 문화웨딩 맞은편 3층

☎(053)753-4972 / 010-3651-4972

음주운전등

합동      사무소감정
행정

 

K G B
(고려익스프레스)

포장이사전문업체

이옥수(아녜스) 010-5048-7739

대표전화 1577-2400
무료전화 080-053-1000



바뇌성모발현 80주년 기념미사

일시: 1.15(화) 19:30

장소: 삼덕성당

미사: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

2013 학산야간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기간: 1월~2월

내용: 검정고시 대비반 (중 · 고)

장소: 학산복지관 (달서구 월성동)

문의: 634-7230

1월 가나강좌 안내

일시: 1.20(일) 9:30~17:30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의대 마리아관

참가비: 2만 원, 당일접수(무료주차)

문의: 641-5678 / (010)8853-7458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ME주말

대구308차: 2.22(금)~24(일)

장소: 한티피정의 집 983-0521

배우자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2013 맨발가르멜재속회 회원 모집

첫째주 일요일 (011)530-7763

첫째주 월요일 (011)9321-3497

넷째주 일요일 (010)6263-0947

넷째주 월요일 (010)4733-1715

꽂동네 평신도 사도직 신앙교육

일시: 매주 토요일 14:00~16:00 

강의: 오웅진(사도 요한) 신부

내용: 미사와 안수(성경, 도시락 지참)

문의: (010)7312-4555

Show Bible : 모세

기간: 1.22~2.19(매주 화), 19:00~21:00

장소: 대구바오로딸서원, 2만 원

대상: 말씀에 맛들이고픈 청년

문의: 양체사리아수녀 (010)2503-5185

민족화해위원회 산하 후원회 정기총회

일시: 1.26(토) 성모당 미사 후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합실

대상: 후원회원 누구나

문의: 254-3058

다문화가정 공부방·스카웃 봉사자 모집

시간: 매주 일요일 오후

내용: 1대1수업, 1년담임제, 교육계

종사자(대상: 초·중등부)

문의: 가톨릭근로자회관 255-0830

스카웃대장은 나이, 성별 제한 없음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요양보호사

교육원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취득과정

접수기간: 1.2(수)~3.29(금)

교육기간: 4.4(목)~6.28(금) 

교육장소: 교구청 교육원 가동 3층 

문의: 255-7222 (교육비 50만 원) 

가톨릭 사회복지회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접수마감: 1.21(월)까지

문의: 253-9991

www.dgcaritas.or.kr 홈페이지 참조

가톨릭근로자회관 계약직원 채용

서류: 이력서, 자필소개서, 학력증명서

마감: 1.22(화)까지

문의: 253-1313

대봉성당 여사무원 채용(미혼여성)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마감: 1.27(일)까지

문의: 423-1313

행사 | 모임

채용

(FM 93.1MHz)  오늘의 강론 1월 7일(월) ~ 1월 12일(토) 07:00, 18:50 여현국(디모테오) 신부

주교회의 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회 주관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

1.18(금) 19:00 계산주교좌성당

김희중 대주교, 조환길 대주교, 

김영주 목사 등 그리스도교 

종파 대표들이 교회일치를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교우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사제 • 부제 서품

사제서품: 마성우(세례자 요한)

부제서품: 김주현(알베르토)

일시: 1.19(토) 10:00

장소: 계산주교좌성당

주례: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

교육 | 모집

칠
곡박이비인후과

중이염, 축농증, 비염
이명, 난청, 보청기 상담

편도염, 인후염, 역류성질환, 성대질환
어지럼증 클리닉(달팽이관)

이비인후과
전문의/원장 박 규 욱(바오로)

동천동 주민센터 옆 파리바게트 2층

☎ 053)325-7577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포장이사는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전문의·원장  정 순 우 (요셉)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어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6번 출구)

명품을 만드는 수 맥 흙 침 대
불면증, 허리통

임응승 신부님 수맥지도

☎ 1588-5335

이시우
척추외과

신경
외과

척추내시경, 현미경레이저, 디스크수술
(척추수술 5,000례 시술)

원장 이시우(사도요한)☎ 652-0119
내당역 3번 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가비마루 커피
www.gabimaru.co.kr

김 재 창(프란치스코) 이 정 숙(베네딕타)

특허진공티백 100%원두커피

본당 수익사업 상담환영
1588-3646 / 053)584-0404


